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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년 만에월드챔피언자리를되찾으

려는 박태환(28인천시청)이 다시 한

번자신감을키웠다

박태환은 24일(이하 현지시간) 이탈

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델 누오토에서

열린 세테 콜리 국제수영대회 이틀째

남자자유형 200m결승에서1분46초89

의 기록으로우승했다

전날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

분44초5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한 데

이어주종목에서거푸정상에올라2관

왕이됐다

박태환에게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4

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하는

2017 국제수영연맹(FINA) 세계선수

권대회를준비하는과정이다

박태환은지난 2월중순호주시드니

로떠나본격적으로세계대회를준비했

다 훈련 시작이 경쟁자들에 비해 늦은

감은 있었지만 박태환은 빠르게 제 페

이스를 찾아갔다

호주 전훈을 하다가 세계선수권대회

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 지난달 출전한

미국 애틀랜타 아레나 프로 스윔 시리

즈에서는 자유형 200m400m1500m

에서 우승해 3관왕에 올랐다 결승은

뛰지않은자유형 100m까지네종목에

서 세계대회 출전을 위한 기준기록을

가볍게통과했다

박태환은 전훈을 마치고 지난 15일

잠시 귀국했다가 사흘 뒤인 18일 다시

로마로 떠나 시차 적응등을 겸한세계

대회마지막준비를하고있다

그러면서실전감각유지를위해이번

로마대회에출전했다

박태환은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가

브리엘 데티(이탈리아3분45초88)와

맥 호튼(호주3분47초58) 등을따돌리

고우승을차지했다

호튼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

림픽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다 데티도

당시 동메달을 획득한 세계 정상급 선

수다

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우여곡절

끝에 출전했지만 자유형 400m는 물

론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모두 예

선 탈락하고 자유형 1500m는 아예 출

전을포기한채일찌감치귀국길에올

랐다

박태환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

뛰지 못한 리우 올림픽 남자 자유형

400m 결승경기영상을많이본다면서

당시누구하나자기레이스를하지못

했다는 생각이 든다 내가 해볼 만한

경기이지 않았을까라는 생각이 많이

들었다고말했다

그자신감이세계대회를앞두고치른

모의고사성격의이번로마대회에서고

스란히배어나오고있다

박태환은 자유형 200m 결승에서는

영국의그레잉거니콜라스(1분48초30)

스콧 던컨(1분48초47) 등에 앞서 가장

먼저터치패드를찍었다 150m 구간까

지는 던컨의 뒤를 쫓다가 마지막 50m

구간에서 26초02를 기록하며 27초대에

그친 경쟁자들을 제쳤다 던컨은 올해

세계랭킹 3위 기록(1분45초80)을 가진

선수다

박태환의 이날 기록은 지난달 아레

나 프로스윔 시리즈 대회에서 작성한

기록 1분46초71(올해세계랭킹 6위)에

는 018초 뒤졌다 하지만 특유의 막판

스퍼트 능력 등은 여전함을 확인할 수

있었다

박태환의 경쟁자 중 하나로 올 시즌

세계랭킹 2위 기록(1분45초55)을 가진

제임스 가이(영국)는 예선에서 부진으

로 916위 선수가 겨루는 B파이널로

밀려났다

연합뉴스

박태환 로마서 자신감 얻고 헝가리 간다

세테콜리국제수영대회자유형 200400 2관왕

세계대회청신호지난 대회보다 018초 뒤져아쉬움

박태환이24일(현지시간) 이탈리아로마의스타디오델누오토에서열린 세테콜리국제수

영대회이틀째남자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6초89의 기록으로우승하면서전날자유

형400m에이어2관왕을차지했다 <광주일보자료사진>

김한별(21한국체대 3년)이 제 15회

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 우승

컵을들어올리며지난해준우승의 아쉬

움을털어냈다

김한별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화순

CC에서 열린 대회에서 합계 16언더파

200타로시상대맨위에올랐다

그는전년도우승자인김태호(22한국

체대 4년11언더파 205타3위)를 5타차

로따돌리고우승트로피를거머쥐었다

고교생 선수인 박형욱(18광주 서강

고 3년)은 한국체대 선수들의 독무대

처럼 치러진 남자부에서 준우승을 차지

하며존재감을드러냈다

그는 특히 최종라운드에서 8언더파

64타를 몰아치며 김한별(1위) 김태호(3

위) 최재훈(4위) 김성현(이상 한국체

대5위) 등 한국체대 선수들과의 순위

경쟁에서밀리지않는실력을뽐내갤러

리들의관심을샀다

여자부에서는 여고생 국가대표 권서

연(대전여자방송통신고 1년)이 최종 합

계 13언더파 203타로 우승트로피를 치

켜들었다 김혜윤(창원사파고 3년10언

더파 206타)은준우승 이지현(영동산업

과학고 2년9언더파 207타)은 3위에 올

랐다

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는

광주대 설립자인 고(故) 호심 김인곤 박

사가광주대무역학과동문인최경주선

수의 PGA투어 우승과 골프 인재 육성

을위해지난 2003년창설한대회다

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cokr

김한별 권서연

2위 설움 김한별고교생 권서연

호심배아마추어골프대회우승

세계랭킹 3위 유소연(27사진)이 미

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월마트

NW아칸소챔피언십둘째날코스레코

드와개인통산최저타를달성하며단독

선두에올라섰다

유소연은 25일(이하 한국시간) 미국

아칸소 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

(파716331야드)에서 열린 대회 2라운

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 잡는 맹

타를 휘두르며 61타를 적어냈다 중간

합계 16언더파 126타를 친 그는 단독선

두에오른상태에서라운드를마쳤다

61타는 이 대회 코스레코드이자 유소

연의 개인 통산 최저타 신기록이다 유

소연은 이 대회 36홀 최저타 새 기록도

수립했다

유소연은 전날 1라운드에서 버디만 6

개 잡아 6언더파 65

타를 친 데 이어 이

날도 노 보기 행진

을연장했다

이날 10번 홀에서

출발한 유소연은 전

반 9개 홀과 후반 9

개홀에서각각버디 5개를잡았다

10(파4)11번홀(파3) 17(파3)18번홀

(파5) 8(파4)9번홀(파4)에서는 연속 버

디를낚으며기분좋은흐름을이어갔다

유소연은 최저타기록을생각하기보

다는 매 홀에 집중했다 그게 비결이었

던 것같다고소감을밝혔다

64개 대회 연속 컷 통과 행진이 중단

되고 세계랭킹 1위 등극의기회도날려

아쉬움이컸지만유소연은몸과마음을

성공적으로 재충전하고 시즌 2승째를

바라보게됐다 연합뉴스

유소연 36홀 최저타노보기 단독 선두

월마트챔피언십 2R 61타


